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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도비 디지털 문서 작업 혁신 위해 박스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

어도비 도큐먼트클라우드 원드라이브 및 박스 와의 통합서비스 선보여

 

서울 년 월 일 어도비는 기업들에게 수월한 디지털 문서 작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

원드라이브 및 박스 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어도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어도비 도큐먼트

클라우드 와 업계 선도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및

박스와의원활한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새로운통합서비스를선보인다

어도비가원드라이브및박스와선보이는 새로운통합기능은다음과같다

•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사용자들은 데스크톱에서 애크로뱃을 실행한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개인 및 기업용

원드라이브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서 편집할 수 있다 애크로뱃에서 작업한 수정 사항들은

원드라이브에 저장된 원본과 동기화되어 문서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작업할 경우

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용 애크로뱃 리더 모바일 앱에서 원드라이브 내 파일을 불러와 언제

어디에서든원활한문서 작업이가능하다

• 박스 박스 사용자들 역시 애크로뱃 데스크톱 및 모바일 앱에서 바로 박스 계정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작업할

수 있다 반대로 박스 웹사이트에서도 몇 번의 클릭 만으로 바로 애크로뱃을 실행해 파일을 편집할 수 있으며

편집한 사항들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 에서 박스에

저장된 파일을 열어 중요한 계약서를 비롯한 문서에 전자 서명할 수 있다 박스에서 모든 업데이트의 중앙화를 통해

파일 다운로드 콘텐츠 전송 및 복제와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콘텐츠를 담당자에게 전달 및

공유할수있도록한다

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총괄 수석 부사장 브라이언 램킨 은 “전 세계 기업들은 어도비 도큐먼트

클라우드를 통해 디지털 문서 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”며 “박스와의 협업으로 사람들이 장소나 방식에

구애받지않고업무가가능 하도록 문서작업을간소화하고 현대화한다는어도비비전실현을앞당길 것”이라고강조했다

박스 공동창업자 겸 아론 레비 는 “현재 전세계 많은 기업 고객들이 박스와 어도비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

원들의 생산성과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양 사의 서비스를 잇는 강력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은 박스와 어도비 공통의 고객

들이 핵심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였다”고 설명했다 이어 “박스의

강력한 협업 플랫폼과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연결해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

한다”고덧붙였다

데스크톱용 애크로뱃 및 애크로뱃 리더 와 박스 계정과의 통합은 년 월 말 원드라이

브와의통합은 월말에각각 제공될 예정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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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어도비는 기업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용 솔루션과의 통합을 위해 파트너십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어도비

도큐먼트 클라우드는 이미 드롭박스 세일즈포스 앱투스 워크데이 등 업계 리더들과

의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

어도비에대하여

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도

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 과 공식 트위

터 에서확인가능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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